녹색기후기금
1.
The GCF(Green Climate Fund)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to fight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여 초기 500여 명의 주재원이 상주할 예정이며 향후 2020년까지 주재원 수가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에너지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단위 : 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기
	3,100
	3,700
	3,200
	3,600
	3,900

	지역난방
	2,500
	2,300
	2,000
	2,000
	2,500

	운송
	1,800
	2,100
	2,500
	1,900
	2,600

	합계
	7,400　
	8,100　
	7,700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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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 (GCF)

환
[bookmark: _GoBack][image: ]경 분야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footnoteRef:1]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기후(氣候)와 관련한 분야에서 개도국(開途國)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분야와 일부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1: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으로 인천 송도가 결정됨] 

  2012년 10월 우리나라가 유치한 이 기구는 2013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천 송도에 있는 I-Tower로 입주를 시작하여 2014년 중에 정식 사무국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 많은 부분의 예산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것이며, 장기재원은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3,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수백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안보 및 국가의 브랜드 상승 효과 등 많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 GCF 포럼 개요
1 일시 및 장소
1) 개최 일시 : 2013년 3월 22일(금요일) 10:00 – 15:30
2) 개최 장소 : 인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2 주제 및 언어
1) 포럼 주제 : 기후변화의 현재와 과거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
2) 공식 언어 : 영어(영한 동시통역)

◈ 포럼 일정(안)
	날짜
	시간
	주요 내용
	장소
	비고

	3.22(금)
	10:00-10:30
	등록
	인터콘티넨탈 호텔 1층 로비

	
	10:30-11:00
	오프닝
	사파이어 홀
	한라산 기획재정부 차관

	
	11:00-12:30
	발제1
	
	GCF 민간 분야 참여방안

	
	13:30-15:00
	발제2
	다이아몬드 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15:00-15:30
	클로징
	
	백두산 녹색성장협회장


 -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이사회
에너지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전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00	3700	3200	3600	지역난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500	2300	2000	2000	운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00	2100	2500	1900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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